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인가요?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경기남부지부 산들마을푸른숲 하연서 다섯번째여자 살림출판사 헨닝 만켈 ” 진실은 언제나 그늘 속에 숨어 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실체를 믿지 않는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경기남부지부 인스빌작은도서관 이성희 무서운 이야기 창비 이갑규 무서운 그림책이라면 주저없이 추천하는 책! 정말 무섭도록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경기북부지부 가원시니어도서관 윤명숙 에르고 (주)비룡소 알렉시스 디컨

자기이해_알속에서 눈을 번쩍 뜬 에르고는 발가락을 꼼지락, 날개를 파닥, 부리로 콕콕 쪼아보다가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중심성을 갖게된다.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가운데 신체일부인줄 알았던 벽을 발견하고 벽밖에 또다른 세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용기내어 벽을깨고 나와 자기실현이라 할 수 있는 진짜 에르고 세상을 펼쳐 냅니다. 
세상밖 둥지에는 나와 똑닮은 형제가 있고 나를 보호해준 어미새가 반겨줍니다
결론-어미새가 에르고가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듯  도서관의 역할이 어미새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경기북부지부 숲속도서관 석보경 배고픈 고양이 계수나무 김유미 글 그림 고양이와 생쥐는 서로 잘하는 것을 하면서 함께 지내요 그림체가 눈에 확 띄어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경기북부지부 실험하는도서관별짓 김정희 두 점 이야기 사계절 요안나 올레흐 글,에드가르 봉크 그림/이지원 옮김
이 책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고정된 성 역할의 문제를 다양한 점들로 보여준다. 
그 즴들 위에 100개의 구멍이 뚫린 타공판을 대는 순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다. 
작가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경기북부지부 예다움 작은도서관 백정희 멈춰서 바라보면 목요일 아술 로페스 "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바람이 나무 스치는 소리는 잊은 지 오래였어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떨어지기 직전의 빗방울 소리도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서울서부지부 성대골어린이도서관 엄연희 내 그림자는 핑크 다산어린이 스콧 스튜어트 자녀가 지닌 성정체성에 대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친구들 앞으로 당당히 이끄는 아빠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부모에게는 양육관을 돌아보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림책이기도 하지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서울서부지부 숲속SH작은도서관 정은선 연남천 풀다발 달그림 전소영
"모두에게 저마다의 계절이 있다"_
계절에 따라 연남동 홍제천을 산책하며 만난 풀들을 그리고 단상을 더한 그림책인데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와닿아 여러 번 읊조리게 되는 말이 달라 신기하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서울서부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안해나 어느 이야기 길리북스 프란체스카 델로르토
사랑했던 남녀가 시간이 흐르며 각자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해요. 집안에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쌓여 가지만, 정작 남녀는 서로를 보지 않아요. 
집이 부서지고 텅 비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누군가를(가족, 친구, 아는 사람) 좋아하는 것을 보듯,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에요. 결국 삶이 아름다운 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니까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건전지엄마 창비 강인숙 전인배 건전지가 다 닳아버린 엄마에게 필요한건 가족의이해와 다정한 충전이지 않을까?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울산경주지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나는 이야기 입니다 소원나무 댄 야카리노 나는 영원히 살아 있을거야 나는 바로 이야기니까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울산경주지부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다울림작은도서관)박정자 엄마소리 길벗어린이 이순옥
치매걸린 엄마를 위해 밥상을 차리며 엄마가 해주신 밥을 소리로 기억하는 딸
저의 이야기라 눈물이났습니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울산경주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최영진 귤빛코알라 킨더랜드 릴리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릴리아 책.초록거북,파랑오리와 함께..이야기가 아름다워요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인천지부 개인회원 이소운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쓰기를 어떻게 바꿀까?유유 김성우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빠르게 바뀌는 AI시대. 급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 인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책을 삼분의 일 정도 읽었는데, 저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이런것이 아닐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이어져서 사랑의 노래를 쓰고 연주하고 함께 부르자"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훔치다 천개의 바람 윤여림 한 번 쯤은 어린시절 격을 법한 이야기이며 주인공의 마음이 그림으로 재미있게 잘 나타낸 그림책이다.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인천지부 와글와글작음도서관 구순례 무서운 이야기 창비 이갑규
“호랑이는 순식간에 아이를 따라잡았어. 아이는 벼랑 끝에서 발걸음을 멈췄어. 그리고 용기 내어 서서히 뒤를 돌아보았어” 
호랑이도 놀랜 무서운 이야기랍니다. ㅎㅎ

7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림책>제주지부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마음먹은 고양이 나무말미 강경호 글, 다나 그림
나처럼 마음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마음도 먹어보고 저 마음도 먹어보고 골고루 먹어 봐야 해. 어려운 일일수록 망설여지는 일일수록 꼭꼭 씹어 먹어 봐야 해. 
마음먹었을 때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그냥 한번 해 보는 거야.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경기남부지부 고산센트레빌작은도서관 장은진 뽈깡 도서출판 브로콜리숲 안오일 이라고 고추처럼 사람도 익일수록 투명해야 쓴디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아버지의 해방일지 창비 정지아

긍게 사램이제.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서울동부지부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이복임 위대한 여행 토토북 제니 베이커 갯벌의중요성과 사람들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있는 책 (자유주제)서울서부지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우미선 말에 구원 받는다는 것 매디치미디어 아라이 유키 <삶을 파괴하는 말들에 지치지 않기> 라는 부제를  보며 얼른 집어서 읽은 책입니다.
사회를 가득 채운 말들, 깍아 내리고, 침묵하게 하며, 편안하게도 하지 않는 말들에서 언어의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언어를 고찰하는 책입니다.   


